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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역사관 ‘2021 도시를 보는 작가’

이현호 작가 <감수감내>전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도시역사관에서 ‘2021 도시를 보는 

작가’전의 네 번째 전시인 이현호 작가의 <감수감내>가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 인천의 역사와 함께 동시대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도시를 보는 

작가’전은 도시 인천의 역사와 함께 동시대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로 

올해는 도시의 풍경을 담은 한국화 작가 5인의 전시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네 번째로 나서는 이현호 작가는 직접 경험하는 주변의 풍경이나 

상황을 관찰해 한지에 전통 채색 기법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반복해서 관찰한 주변의 모습, 일상에서 마주치는 시시콜콜한 풍경은 

화폭에 담겨 더 이상 익숙한 풍경이 아니게 된다. 

우리가 전통회화의 산수에서 보던 이상적 풍경과 달리 이현호의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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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풍경은 인공물 등으로 인해 어색함이 느껴지며 우리를 둘러싼 

풍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희인 인천도시역사관장은 “작가가 ‘감수하고 감내하는’ 태도로 

담아낸 일상적 풍경에서, 오늘날 ‘감수하고 감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롯이 자신을 둘러싼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

보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수감내>展은 11월 23일(화)부터 12월 19일(일)까지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에서 볼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박물관 홈페이지(內인천도시역사관, http://icmuseum.incheon.go.kr) 

참조하거나 인천도시역사관(☎032-850-6030)으로 전화하면 된다.

<붙임> 관련 사진

http://icmuseum.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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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감수감내> 포스터


